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 관세 60% 공약 : de-risking  decoupl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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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대미수출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1. 트럼프 시대: decoupling 과 detouring

 경제안보적 위협  경제적 위협으로 관점 변화 (무역수지 흑자국이 바로 적국) 
- Biden + EU : 전략 기술 보호 + 전략 산업 공급망 의존 방지 = 반도체와 배터리
- 트럼프 : 무역수지 적자 자체가 문제 (중국 + EU)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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 중국 :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우회(detour) 추구

4

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투자

자료: 中国加大对越南投资：机遇与挑战

1. 트럼프 시대: decoupling 과 detouring

 중국은 해외투자 등을 통해 우회 수출이 가능
-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음. 

자료: 荣鼎报告分析中国对墨西哥的投资情况

멕시코에 대한 중국의 투자



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디커플링을 우회할 경로 형성

5

중국과 멕시코

1. 트럼프 시대: decoupling 과 detouring

 중국은 해외투자 등을 통해 우회 수출이 가능
- 중국의 베트남과 멕시코 등에 대한 수출이 늘고, 다시 이들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

미국과 멕시코

자료: 한국무역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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 관세의 선후, 우회차단의 강도, 보복의 악순환

6

1. 트럼프 시대: decoupling 과 detouring

 보편관세(~20%)와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(60%~) 중 어느 것이 먼저?
- 보편관세 : 법률적 절차에 시간 소요, 미국 소비자 부담 연간 780억 증가 (Reuter, 24.11.5) 
- 대중관세 : 고율 관세 및 보복 우려 때문에 미국내 이해집단이 강력 반발

-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만들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인 반면, 미국은 1차
무역협상(2020.1.14)의 위반 등을 이유로 우선 부과 이후 협상을 진행할 전망

 중국의 우회수출에 대한 차단을 어떤 강도로 할 것인가? 
- 한국, 베트남, 멕시코 등이 대표적 수혜자 그룹, 기술적으로는 복잡한 과정(원산지 규정 등)

 각국은 미국의 관세에
대응할 것인가 ? 

- 중국은 상응대응을 해왔음.
- EU의 대응 여부가 중요함. 
- EU가 대응할 경우 세계 무

역의 1/2이 영향 (보호주의
악순환)

세계 수출-수입 비중(2022년)



 지정학적 우회 : 대중 동맹 와해 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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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트럼프 시대: decoupling 과 detouring

 미국에 대해서는 수동적/후행적 대응, 제3국에 대해서는 적극적/선행적 대응
- 명분 :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기존 글로벌 가치를 옹호 (미국이 떠난 자리)

대상 전략

(미국의) 

동맹국

( EU ) 관세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, 개별국가와 양자 경협 논의 확대

(일본) CPTPP 가입 협상 등을 계기로 활용, 일본 정국 안정시 정상회담 추진

(호주) 2022년 정권교체 후 형성된 대화 활용, 공급망/에너지 협력 확대

 1월 15일 트럼프 취임 이전에 EU와 대화 테이블 가동 시도

글로벌

사우스

(인도) 최근 정상회담(10월) 및 국경문제 진전 계기 경협강화 및 QUAD 형해화

*QUAD : 제안은 아베총리(2017), 격상은 바이든 대통령(2021)

(ASEAN) 미국 IPEF 탈퇴 계기, 인프라/공급망/에너지 중심 경협 가속화

(BRICs, 일대일로) 안정화 및 재평가

한국

관심의 촛점은 2025년 APEC 시주석 참석 여건 조성 (관료주의적 접근)

* 중국은 2026년 APEC 개최국

* 반중감정 무마, 정상간 대화 분위기/의제 발굴 (비자면제 등)

* 2025 APEC :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: Connect, Innovate, Prosper

* 2024 G20 정상회의（브라질) : Global Challenge Against Hunger and Poverty



 장기적 성장둔화는 불가피, 그 경제적, 역사적, 지정학적 중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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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: CEIC

성장률 추세

 (경제-정치적) 사회안정 및 2035년까지의 장기 계획 달성 여부(4.7%) 
 (역사적) 성장률이 세계 장기 평균(2000~2019년 3.8%)에 미달, 중국의 부상 Peak
 (지정학적) 미국의 장기 평균(1.95%) 수준으로 수렴, 미국에 대한 추격/추월 peak

자료 : ADB

잠재성장률 변화 추정

2. Peak China, 성장둔화의 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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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인구 피라미드(2023년)

20~29세

50~59세

 원인 1. : 생산가능인구 감소 + 인력 수급 미스매칭

 빠른 고령화와 함께 인력공급의 미스매치가 성장을 제약
-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(2023년 1,662만 은퇴)
- 대졸자(2019~2023년) : 834  874  909  1076  1158 만명 (2022년 출생자 956만)
- 대학원 진학 34.2 40.8%, 21~22년간)

생산가능인구

9.982억
(2015)

9.911억
(2027)

8.666억
(2040)

9.306억
(2035)8.794억

(2001)

7,674억
(2050)

9.829억
(2023)

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2025  2030  2025  2040  2045  2050

2. Peak China, 성장둔화의 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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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부동산 세대에 형성된 고저축-고투자 성장모델 종료
- 1998년 주택사유화 이후 한 세대 경과,  30년 간의 주택건설로 공급총량이 충분한 상태
- 중국의 투자의존형 고도성장의 중요한 축이 부동산 투자

일인당 주택 면적(평방미터)

 원인 2. : 탈(脫) 부동산 전환

일인당 주거면적(2020)

2. Peak China, 성장둔화의 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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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수요도 정점 : 주택 과잉, 인구구조 변화, 도시화 둔화  정책전환  성장둔화
- 도시화 속도 둔화, 결혼 급감 등  향후 신규주택 수요보다 리노베이션 및 재건축
- 다주택자 비중 40%  주택투기에 대한 시진핑의 부정적 인식
- 전국적 등기 시스템 구축(2023년), 부동산세 및 상속세 도입 가능성 등에 따른 수요 위축

 신축주택 수요 전망(억 제곱미터, 연간) : 4.1(~25년)  3.2(~30년)  2.3(~35년)   金融界 2022.10.2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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 원인 2. : 탈(脫) 부동산 전환

결혼건수 (백만 쌍)

2. Peak China, 성장둔화의 원인



 원인 3. : 권위주의적 성격 강화에 대응하는 경제주체들의 태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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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정치사회적 통제와 비시장적 비전 추구  경제주체들이 일종의 태업을 감행

- 투표를 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투자(경제활동)가 정치적 의사표시 임.  

 민간기업, 지방관료, 청년, 중산층

- 민간기업 : 국유중시, 반자본 담론, 기업내 당활동

 투자를 안 함.

- 지방관료 : KPI 혼란 (GDP 반부패/빈곤/탄소/방역…)  

ex 2022년 전력난 (“당 중앙의 뜻이 아니었다”) 

 뭘 해야 승진할 지를 모름. 복지부동

- 청년 : 경쟁/과로, 소득격차, 부모자산

 취직을 안 함.

- 중산층 : 부동산 투기 비난, 근검 절약 강조

 집도 주식도 안 사고 소비도 안 함. 해외여행 함. 

內卷 躺平 外潤

2. Peak China, 성장둔화의 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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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글로벌 가치사슬에 접근하는 비용이 증가, 외부 혁신 동력에 대한 접근이 차단
- 미국의 관세부과,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, 투자심사제도 등
- 수요 측 견제는 우회할 수 있으나, 공급 측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추가됨. 

2. Peak China, 성장둔화의 원인

 원인 4. : 미국과 유럽의 중국견제

중국의 미국에 대한 M&A 중국의 EU 및 영국에 대한 FDI

Vanishing Act: The Shrinking 
Footprint of Chinese Companies 
in the US – Rhodium Group

https://rhg.com/research/vanishing-act-the-shrinking-footprint-of-chinese-companies-in-the-us/


 중국이 세계 제조업을 장악  그 장악이 오래 갈 것인가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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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중국은 세계 제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, 그것이 중국이 누리는 경제적/지정학적
영향력의 원천이자 지정학적 갈등의 근저에 깔린 원인임. 

자료 : CEPR, 2024.1

세계 제조업 비중(G7과 중국) 세계 제조업 비중(중국과 세계)

중국

미국

일본

중국

상위 10국 합계
(중국제외)

독일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세계 1위의 제조업 + 무역국 = 단절 비용이 막대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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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지정학적 프리미엄 : 세계화 시대에는 금융  지정학 시대에는 제조업
- UN 산업분류(ISIC) 41개 공업 대분류, 666개 소분류까지 전업종 보유를 강조
- 이른바 global south에 대한 영향력의 기초를 제공

세계 각국의 1위 교역 파트너 (IMF, 2020 기준 ) 제조업 순위 (2022년) 

국가
금액

(조 달러)
비중
(%)

중국 4.98 30.1

미국 2.50 15.5

(EU) 2.51 15.2

일본 1.03 6.4

독일 0.75 4.5

인도 0.46 2.8

한국 0.43 2.6

* 미국, 일본은 2021년 기준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중국은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. 

 이는 한국, 일본, 대만 등 선발 수출형 제조업국의 역사적 경험과는 다른 양상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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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노동집약 산업의 수출액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억 달러

자료 : 한국무역협회, Comtrade

한국, 일본, 대만, 중국의 경험
(수출 중 비중)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중국은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. 

 고부가가치-자본집약적 업종으로의 업종간 고도화 + 노동집약적 업종의 업종내
고도화가 진행
- (참고)  2022년 전세계 산업로봇 도입(55만대) 중 중국이 29만대(52.4%) 
- (가설) 자동화와 AI 등의 발전  산업화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비교우위

변화를 자체 자본과 기술 투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국가가 등장

17

일인당 고정자산(2021년, 2011년=100)

자료 : 국가통계국

산업용 로봇 사용(2022년, 1000대)

자료 : Statista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지정학 시대가 오히려 Post China 생산기지 형성을 억제

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

- 공급망 안정화 : 기업차원에서는 생산기지 분산  지역차원에서는 기존 생산기지로 집중

- 보호무역이 확대되면 새로운 수출주도형 성장국가에게 불리
- 현재 어떤 나라도 중국을 아래로부터 위협하고 있지 않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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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화 시대

NICs일본

지정학 시대

Covid 19

보호주의

Reshoring

GVC 분리

자립자강(중)

중국

베트남

Post

China

지정학 시대

* 인도(2022) :  수출 4,527억 달러 < 수입 7,326억 달러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(참고) 인도와 아프리카의 제조업

 원래 제조업 선발국을 위협하는 것은 후발국의 빠른 추격임 (일본-한국-중국).
 아직까지 중국을 아래서부터 추격/위협하는 후발 개도국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.   

- 중국의 제조업을 아래서부터 위협할 수 있는 국가가 가시화되지 않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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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의 의류 수출 아프리카 상품 무역(2011~22) 

자료 : AFEXIM 자료 :AFEXIM

방글라데시

베트남

인도

십억 달러

전세계 의류 수출 중
비중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주력산업에서는 국유기업과 정부주도적 경제체제의 지원

20

포춘 500대 기업

자료: fortune,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, 각 사 홈페이지 등

2023년

미국 136

일본 41

독일 30

프랑스 24

영국 15

한국 18

중국 135

중국기업의 성장과 국유기업

 중국 국유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/5인 상황.   
- 이들은 사업다각화와 글로벌 M&A를 통해 첨단 기업으로 변화하여 글로벌 경쟁에 참여
- 직접적 정부지원(보조금, 산업정책) + 경제체제의 간접적 지원 효과 + 선단식 시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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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

21

 중국 국유기업은 시진핑 시기 들어 강화되고 있는 국가주도적 경제체제(중국특색

사회주의)의 가장 큰 수혜자임. 

중앙 국유기업에 대한 자본 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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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중국 재정부

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(억 위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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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

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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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보조금

자료: 중국 재정부

국가산업투자기금 누계

1,625 

15,671 

21,344 

24,667 

29,894 

2014년(누적) 2017년 2020년 2023년

규모(억 위안)

자료 :投中研究院, 2023年政府引导基

金专题研究报告, 2023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국유기업의 동태적 불공정성 : 이대로 20년이 지나면…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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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황의 부침과 국유기업

 업종별 경기순환 과정에서 동태적으로 시장을 장악 (호황기 가속성장, 불황기 생존유지)

- 국유기업 구조의 특수성 : 불황기 국유기업 파산  다른 국유기업이 인수  ?

Output

SOEs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중국 국유기업의 이슈 : 비효율성  불공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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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사멸하는 공룡  저잣거리의 공룡
 국내의 독점자  글로벌 경쟁자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첨단산업과 신산업 : 봉쇄 속에 혁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

 R&D, 창업, 금융, 시장이 결합하는 실리콘밸리 형 국내 혁신 생태계(투자…회수) 존재
- 지역 플랫폼(션전과 중관촌) + 기업 플랫폼(BAT 등의 CVC) 등 혁신의 성과를 비싸게 사 줄 고객이 존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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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세계 2위 R&D 투자
- 세계 특허의 40%

하루에
창업 2.2만개

VC 펀딩 세계 2위
미국 : 3,280억 달러
중국 : 2,200억 달러
한국 : 210억 달러

(2020년) 

IPO 억달러 PwC

779(2019)
1,205(2020) 
1,300(2021) 
995(2022)

한국 3.9조원 (2023)

넓은 창업 기반 높은 성장성, 기대수익
활발한

창업 생태계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중국은 권위주의적, 국가주도적 혁신이 가능함을 실증한 나라

25

핵심 기술 평가(2023)

자료 : ASPI’s Critical technology Tracker 2023

소재, 제조

AI, 컴퓨터, 통신

에너지 환경

양자 컴퓨팅

바이오

우주, 국방, 로봇

연구개발 2,500대 기업(수)

연구개발 2,500대 기업(투자액)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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 탈탄소 전환 : 중국이 관련 산업의 최대 공급자이자 수요자

태양광패널 (2024) 전기차(승용차)판매 (2021)

풍력 터빈 신규수요(~2029) 배터리 (2020~2025)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탈탄소 전환 : 이미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

 동 산업은 중국이 가치사슬 전반 뿐 아니라,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. 

27
자료: IEA, 2022 

태양광 배터리

연료전지, 수소

전기차 판매(2022)
자료: statista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(수요측) 탈 부동산 전환의 장기적 효과 : 내수 소비

28

저축율과 투자율
내수소비/GDP 비중

 장기주택 매입 사이클 종료 관련 수요(저축)가 여타 분야 소비로 전환될 가능성

-내구재 수요가 부진(부동산 침체)한 가운데 노후 내구재 교체 촉진 정책(3.7) 제시
- 이구환신(以舊換新) : 고품질, 저에너지, 저탄소, 안전 등 테마로 교체 수요 촉진

68

54

51

48

38.2

0 20 40 60 80

미국 2021

일본 2021

독일 2022

한국 2022

중국 2021

자료: CEIC 

저축율

투자율

자료: FT, 2024.3.6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(수요측) 단기 내구재 소비 진작, 장기 소비확대

29

소득과 소비

자료: Rhodium Group 

가처분소득 소매판매

 소비를 장기적/안정적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위한 정책을 시행 중
- 장기 소비 육성 전략 발표(22.12월), 내수확대를 전략 계획 강요(2022`~ 2035년)  

China’s Property Downturn has a Silver Lining for Consumption, Bloomberg, 2024.3.7 

교체수요 전망 및 정책

배기기준 미달 차량 : 1,600만대

(이중 차령 15년 이상 : 700만대)

연한 도달 가전제품 : 연 2.7억 대

강제도태(자동차), 표준상향

고효율 제품 교체 지원금(지방정부)

주택 리노베이션 촉진

자동차 구입 대출 비중 상향

3. 중국의 제조업 (제조업  수출  물류)



 (시각) 중국의 성장둔화가 중국의 위기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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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10년 후 미국과 대등한 규모와 성장속도를 가진 시장이 된다는 의미
- Peak China의 귀결은 중국의 위기나 쇠퇴가 아니라 G2 시대의 진정한 개막
- 이후 미국과 중국은 GDP가 아니라 혁신, 기여, 가치를 놓고 경쟁함. 

* 미국이 세계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peak는 1948년임.

Rising
peak

Catch 
up

peak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잠재성장률 변화 경제적 의미

4. 전망과 대응



 (접근) 중저속 성장시대의 기회 변화 : 병목 활용에서 접촉 유지로

31

 중저속 성장기조  고도성장의 병목에서 발생하는 중국특수 활용은 어려워짐.
- 신산업-신시장 : 5G/태양광/드론/전기차/배터리/로봇 등 사례
- 새로운 병목 : 소비 캐치업(소비재), 제조업 설비투자(자본재), 고령화 대응(서비스)..
- 중국 산업과 전방위적 접촉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관련 기회 상실

신규투자 법인수 2,296개사 (2006년)  203 개사 (2023년)

중국의 고도성장과 성장의 병목

4. 전망과 대응



 (경쟁력) 수출시장에서의 부진 : 한국 제조업 경쟁력 (상대적) 약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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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2013년 이후 대중 수출은 횡보하였으나,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0년간 감소추세
- 지난 5년간 한국의 여론은 반도체, 배터리에만 관심, 최근 정책관심도 여기에 집중. 
-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(%) 10.4(2015년) 8.4(2020년)  6.3(2023)

대중 수출과 반도체
(억 달러)

대중수출 전체 증가율 대중 반도체 반도체 제외 증가율

2013 1459 8.6 217 1242

2014 1453 -0.4 262 1191 -4.1

2015 1371 -5.6 278 1093 -8.3

2016 1244 -9.3 242 1002 -8.3

2017 1421 14.2 393 1028 2.6

2018 1621 14.1 522 1099 6.9

2019 1362 -16 373 989 -10.0

2020 1326 -2.7 399 927 -6.3

2021 1629 22.9 502 1127 21.6

2022 1558 -4.4 521 1037 -8.0

2023 1,248 -19.9 361 887 -14.5

4. 전망과 대응



 (경쟁력) 중국 산업고도화로 한국산 수입대체는 필연 ?  Yes and No 

33

 후발국이 선발국을 추격, 수입대체 및 수출고도화  무역수지 흑자 소멸 ?

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이미 현실화,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 독일 추격할 때는?
 중국을 보는 산업 및 기업 전략  일본/독일을 보는 산업 및 기업전략

한국의 대중무역수지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중국의 대일무역수지

* 대일 무역적자 (달러) : 113억 (2000년), 244억(2005년), 361억(2010년), 203억(2015년), 241억(2022년) 
* 대독일 무역적자 (달러) : +6억 (2000년), +5억(2005년), 36억(2010년), 148억(2015년), 135억(2022년) 

4. 전망과 대응



 (기업) 逆 초격차, 중국과의 파튼너 쉽, 을(乙) DNA가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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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앞서 있으며, 양국 기업의 협력을 한국이 주도하기는 어려워 짐.
- 독자기업/경영권/생산기지 인식  다양한 형태의 합자, 제휴, 학습 전략이 필요

- 고기술+고부가가치 업종 = 주문형 + 乙型 업종 (HBM, 시스템 반도체, 정밀화학…)

R&D 2500대 기업
(2021년 기준)

업종별 한중 R&D 2500대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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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전망과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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 (미래) Transition : 탄소중립의 지정학, 새로운 게임 체인저

 중국의 입장 전환 (차별화된 책임  시진핑의 탄소중립 선언, 2020.9)

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중국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큼. 
-2021년 중국의 석탄부족 및 전력난, EU-미국의‘더러운 철강’비난, 탄소국경조절 메커니즘

 중기적으로 EU-미국 동맹을 EU-중국 동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후보

국가 입장 의미

EU 
- 시민사회/정치적 지지가 뒷받침
- 국제적 규범 강화시 경제적 이익 (기술 선점)

-정치와경제양분야상향식동력

중국

-공산당의하향식결단
-국제적규범강화효과는양면적

1)기존산업탄소절감은부담 (-)
2)글로벌수요형성시경쟁력보유 (+)

-강력한하향식정치적동력

-장기적인경제적이익기대

미국
-기후변화이슈가국내정치화(민주/공화)
-EU에비해규범화의경제적이익약함.

-항시적인이탈가능성(트럼프)

 장기적으로 투키디데스 함정을 회피하면서 패권 도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경로

- 패러다임 shift : 범선-증기-내연-전기-IT….. 탄소절감 ?
- 기후변화 대응을 일종의 전인류적 전쟁이라고 볼 때, 동 전쟁의 승자가 패권국이 될 수 있음.

(사례 : 영국-미국의 패권 교체(1870~1945년)와 1,2차 세계대전, 不戰而勝

4. 전망과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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 (지정학) 우리의 위상과 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

 새우 의식 : 선택 전략, 사자성어전략, 처신 전략(positioning)…. 중견국 전략
 열강 지위 : 한국은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5위권, 반도체/배터리/조선/IT/ 방위 산업

선도국
- 1913년 일본의 GDP는 세계 9위

제조업 부가가치 순위(2020년)

4. 전망과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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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한국은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장한 제조업 수출국
- 제조업 통상대국으로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옹호하고, 
- 동아시아 국가로서 동북아 분업구조의 개방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필요
- 중국 견제 과정에서 자유무역 체제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반대해야 하는 입장

 (지정학) 국익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, 국익이 뭐냐?  경제적 정체성

G20 제조업 및 수출 비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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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비시장적 경제체제가 야기하는 경쟁왜곡과 불공정성이 한국의 주력 산업을 위협
 이를 견제할 글로벌 규범구축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.  

* 한국이 중국견제에 동참한다면, 그것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라기보다 선진산업국의 일원으로서임

 (지정학)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1위 기업은 모두 국유기업

SOEs

신산업은 다름

4. 전망과 대응

순위 업종 업종 1위 기업

1 반도체 SMIC 

2 석유제품 중국석유천연가스

3 석유화학 중국석유화공

4 자동차 (부품) 상하이자동차

6 일반기계 Weichai지주

7 철 강 바오우(寶武)강철

8 디스플레이 BOE과기그룹

9 조선 대련선박중공그룹

한국 수출상위 업종의 중국 국유기업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8월 기준, 각사 홈페이지 등



 해외항만 건설 : 단순 건설수주 Vs. 해운 거점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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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 중국 해외항만

전체 투자 10억 달러 이상, 
중국 지분 25% 이상

https://www.cfr.org/tracker/china-overseas-ports



 장기적 탈탄소 전환 속도와 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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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 중국 석탄 소비

 시나리오(예시) : 미국 기후변화 대응 이탈  전세계 탈탄소 전환 속도 둔화 

중국 관련 산업 수요 부족  신에너지 지원을 위해 국내 시장 창출(전환 가속) 

석탄 소비 감소


